
이로에 꿩 향로 

 

 17 세기 유명한 도예가인 노노무라 닌세이가 만든 수꿩을 본뜬 도자기 향로로, 

미술관에 있는 소장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. 

 

 교야키는 에쓰케(도자기에 그림·무늬를 그려 다시 굽는 것)를 특징으로 하는 

교토에서 제작된 도자기로, 닌세이는 이 분야를 대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 

닌세이의 우아한 작품들은 다도 도구로써 상급 무사들에게 크게 사랑받았습니다. 

이 이로에 꿩 향로도 그렇지만, 현존하는 초기 교야키 작품들은 대부분 다기나 

차도구입니다. 일반적으로 다회(차모임)에서는 주최자인 주인이 계절에 맞는 꽃 

등의 장식물로 다실의 도코노마를 꾸밉니다. 전통적으로 꿩은 봄을 상징하는 새로 

여겨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 향로는 봄 다회에서 계절감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었을 

것입니다. 

 

 이 작품에는 닌세이의 뛰어난 기량이 여러 면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. 그 좋은 

예 중 하나가 깃털입니다. 여기에는 꿩의 깃털이 ‘이로에’기법을 사용해 사실적으로 

표현되어 있습니다. 이로에는 닌세이가 살던 시대에 중국에서 전래된 획기적인 

장식기법이었습니다. 이로에란 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에 색유로 밑그림을 그리고, 

다시 저온에서 재벌구이하여 두 겹의 유약을 정착시키는 기법입니다. 안료는 

녹거나 굽는 과정에서 색이 변하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

소재의 특성과 온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. 

 

 꿩 조형에도 뛰어난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습니다. 살짝 고개를 기울인 

꿩의 모습에서는 마치 살아 있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. 닌세이는 점토를 

정성스럽게 겹쳐 쌓아 올려 이를 구현했습니다. 더욱이 꿩의 긴 꼬리는 점토의 

무게로 인해 아래로 처지거나 굽는 과정에서 깨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수평으로 

완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기술입니다. 꼬리 안쪽에 2 개의 작은 자국이 있는 

것으로 보아 닌세이가 도기를 굽는 과정에서 꼬리가 처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

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지지대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

것은 아닙니다. 

 

 닌세이는 당대의 뛰어난 도공일 뿐만 아니라 도자기 작가를 식별할 수 있는 

표시인 ‘도인(陶印)’을 작품에 새기기 시작한 선구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. 이는 

도공이 이름 없는 노동자에서 이름을 가진 예술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

의미합니다. 이 꿩 향로에는 뚜껑 안쪽(연기가 나오는 부분 옆)과 바닥에 닌세이의 

도인이 있습니다. 

 



 정교하게 표현된 꿩의 조형과 뛰어난 기술이 구사된 아름다운 색채가 높은 

평가를 받은 닌세이의 꿩 향로는 1951 년에 국보로 지정되었으며, 같은 닌세이의 

작품인 ‘이로에 암꿩 향로’와 함께 미술관에 상설 전시되고 있습니다. 


